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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HO 유래 혐기발아 내성 유전자 집적 벼 후대 계통들의 담수직파 적성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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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담수직파 재배법은 담수상태에 직접 볍씨를 파종하므로 다른 직파재배법에 비해 담수로 인해 초기 잡초 발생이 억제되어 잡

초방제 효과가 우수한 장점이 있으나 담수로 인한 혐기상태로 인해 발아 및 입모가 불량해지는 단점이 있다. 현재 국내 벼 품종

들은 담수·저산소 직파 환경에서 발아 및 신장이 매우 불량하고 초기 육묘확보가 어려워 이에 대한 육종적 방안모색이 요구된

다. 본 연구는 담수·저산소발아 유전자원인 ‘Khao HlanOn’(KHO)에서 유래된 혐기발아 내성 유전자 AG1 및 AG2가 이전 후

대 여교배 집단의 담수직파 적성 및 농업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. 

[재료 및 방법]

미얀마 landrace ‘Khao HlanOn’(KHO)과 국내 벼 품종 (‘동안’, ‘수안’)과 교잡을 통하여 혐기발아 내성 유전자 AG1 및 AG2

가 이전된 근동질 계통 (BC2F5와 BC3F5) 57계통들의 혐기발아 내성 및 농업형질을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담수조건에서 출아율 조사결과, 57개 근동질 계통의 평균 출아율은 74.2%로 반복친인 동안(52.4%) 및 수안(37.8%) 보다 높

은 출아율을 나타내어 반복친 보다 혐기발아 내성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. 선발 계통들의 평균출수일수는 동안벼 근동질 

계통이 109일, 수안벼 근동질 계통이 102일로 각각 반복친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다. 간장 및 수장 또한 대부분의 계통들이 

반복친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으나 다소 반복친 보다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. 또한 MAS 판정결과 AG1 및 AG2 유전

자형에 Hetero 형을 나타내는 계통들은 다른 품종에 비해 강한 혐기발아 내성을 나타내는 경향이었으나, 출수일수, 간장 및 

수장도 다소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. 향후 이들 계통들은 자포니카 혐기발아 개선을 위한 유용한 육종소재로 활용될 수 있

을 것으로 생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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